
강기정시장이중국광저우에서글로벌

도시외교를펼쳤다.

11일 광주시에따르면강시장은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광저우시와 교류협력강화협약, 관광활

성화를 위한프로모션데이, 세계시장포

럼및국제도시혁신상시상식참석, 콜롬

비아보고타시장과호주다윈시장면담

등강행군하며 광주매력을세계에알렸

다.

강시장은광주의매력으로△5 18민주

화운동 등 민주도시 △아시아문화전당

(ACC) 광주비엔날레등문화예술도시

△인공지능(AI)과자동차중심의미래산

업도시임을강조하고,도시의지속가능성

확보를위한도시간연대방안을모색했

다.

강 시장은 광저우시의공식초청을받

아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 제3회

세계시장포럼에 참석, 100여개 도시에

서참석한도시시장들과만남을갖고도

시문제현안해결을위해머리를맞댔다.

지난 8일열린세계시장포럼개막식에

서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회장

인우구르이브라임알타이튀르키예콘

야시장,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총회회장인클라우디아콜롬비아보고타

시장, 쑨쯔양중국광저우시장에이어네

번째로축사에나선강시장은지속가능

성에대한중요성을강조, 참석자들의박

수를받았다.

이튿날인 9일에는 세계시장포럼 기조

연설자로 나서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한 광주다움통합돌봄 정책을주제

로민주도시광주의포용성을알리고, 도

시안전망과 공동체 구축 효과를 강조했

다.

이밖에도강시장은광저우시와교류협

력강화협약, 관광활성화를위한프로모

션데이,국제도시혁신상수상, 콜롬비아

보고타호주다윈시장면담등을통해광

주만의고유경험과가치를공유하는도

시외교전략을십분발휘하며활발한도

시외교를펼쳤다.

강기정시장은 산업문화, 민주인권

평화등광주의장점을충분히내세워도

시와도시간 관계맺음이중요하다며

온오프라인을가리지않는 풍부한 만남

을통해광주의기업과산업, 문화예술을

수출하며 도시 경쟁력을 키움과 동시에

기후위기와같은전지구적문제를공동

연대함으로써도시가직면한문제를함께

풀어가야한다고밝혔다. 최권범기자

지난해광주전남지역에서최근5년이

내혼인신고를한 신혼부부가전년보다

3600쌍줄어든5만9348쌍으로집계된가

운데이들중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

맞벌이부부 10쌍중4쌍은자녀를갖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

11일통계청이발표한 행정자료를활

용한 2022년신혼부부통계결과에따르

면 지난해 광주지역 신혼부부(초혼재

혼)는2만7708쌍으로전년도2만9596쌍

에비해6.4%(-1888쌍) 감소했다. 전남

지역 신혼부부는 3만1640쌍으로 전년

(3만3351쌍)보다 5.1%(-1712쌍) 감소

해광주전남지역에서만 1년새신혼부부

3600쌍이줄어들었다.

광주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8788쌍,

북구가 8423쌍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

가2316쌍으로가장적었다.전남시군별

로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각각 5578쌍,

5230쌍으로가장많았으며구례군이245

쌍으로 신혼부부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수뿐만아니라함께줄어들

고있는자녀수와주택보유현황등을살

펴봤을때경기침체등으로인한신혼부

부들의 팍팍한생활이여실히드러난다.

또 맞벌이 비율이늘어나며가계소득은

늘어났지만, 금리인상등으로인한평균

대출잔액도더욱높아지는추세다.

광주지역초혼신혼부부2만2428쌍중

맞벌이가구비중은 57.9%(1만2982쌍)

에달했으며전남은2만2312쌍중52.6%

(1만1733쌍)로과반이상이맞벌이가구

인것으로나타났다.이중자녀가없는비

율은광주41.7%(5418쌍), 전남 42.0%

(4932쌍)로 맞벌이부부 10쌍 중 4쌍이

무자녀 가정인것으로조사됐다.

이는 외벌이신혼부부중자녀가없는

비율(광주 34.4%, 전남 33.9%)과 비교

해 10%p가량더높았다. 광주 전남지역

의맞벌이신혼부부의평균자녀수는각

각0.71명, 0.73명으로전국신혼부부평

균자녀수(0.79명)를밑돌았다.

거처유형별로는광주85.8%(1만9247

쌍),전남74.4%(1만6593쌍)등초혼신

혼부부대부분이아파트에거주하고있었

지만,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광주

51.0%,전남51.8%에그쳤다.

지난해광주지역신혼부부평균소득은

5978만원으로 전년(5523만원) 대비

8.24%, 전남은 5528만원으로 전년

(5112만원) 대비 8.13% 각각 증가했으

며금융권대출잔액보유부부역시광주

는89.4%로전년(88.8%)보다0.6%p높

아졌다. 전남 대출잔액 보유부부는

86.0%로전년(86.3%)보다소폭낮아졌

지만,대출잔액평균중앙값은광주전남

지역모두상승했다.

이는주택가격상승과금리인상등의

영향으로대출액이전반적으로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풀이된다. 광주지역 신혼

부부의 대출 잔액 평균 중앙값은 1억

4998만원으로전년(1억3505만원) 대비

11.1% 증가했으며전남은 1억1917만원

으로전년(1억1346만원)대비5.03%증

가했다.

곽지혜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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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벌이신혼부부10쌍중4쌍 자녀없다
통계청,지난해신혼부부통계

지역신혼부부수3600쌍줄어

절반 맞벌이 평균자녀0.7명

평균소득늘었지만대출도↑

강시장,세계100여도시시장만나 글로벌외교

中광저우서광주매력홍보

문화경제교류협력등논의

강기정광주시장이지난8일중국광저우시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3회세계시장포럼에서세계각국도시시장들과포럼

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광주시제공

현재 전주연탄은행을

통해광주전남에후원된연탄은 6200장

뿐이다.

올해광주전남나눔목표량인 30만장

의2.07%수준이다.

윤국춘전주연탄은행대표는 1가구당

250~300장정도를지급하는데현재겨우

20가구에지원할수있는양이라며 겨울

을나기위해서는1가구당800~1000장이

필요하다. 연탄세대가 존재함에도 후원

문의조차없다는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연탄세대 지원책은 연탄쿠폰

뿐이다.연탄쿠폰은저소득층연탄사용가

구의동절기난방비부담을덜기위해정

부에서 지급하는 연탄교환전용카드다.

정부는올해가구당지원금을기존 47만

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늘렸지만

물가상승과기부급감등을고려하면턱

없이부족한액수다.

그마저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한정돼있다.

연탄지원이필요함에도수급자와차상

위어느곳에도해당하지않아혜택을못

받는 사각지대도문제로지적된다.

연료 전환 사업을추진해야한다는목

소리도나온다. 하지만연탄가구는월소

득30만~50만원에경제활동이어려운고

령층이다. 이들이 연탄 난방비 2배 이상

인 유류등을사용하기엔무리가있다는

게전문가들의공통된설명이다.

연탄은행 측은 취약계층은 급격히 상

승한난방비(유류비전기가스등)를 감

당할수없어역효과우려가있다며 이

에대한정부의신중한정책적접근과기

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등

고민이필요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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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폐광에연탄기부도…


